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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has been utilized as a 

textbook for the Chinese children for learning Chinese characters. In Korea, the book is called as Tcheonzamun(千字文) 

in Korea (Han, 1583). The meaning of Tcheonzamun is the thousand(千) character(字) essay(文). Dallet (1874) described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Korea, for example, the origin of the people, language. In general, this 

great book was translated in the view-point of Chinese people (Han, 1583). However, recently, several researchers tried to 

translate Tcheonzamun poem on Korean version (Park et al., 2021; Kim, 2023).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cheonzamun translation. The first method is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Kim, 2023). The 

second one is on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The third method is through the 

deletion of the part(s)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translation will be done with the remained part(s) (Kim, 2023). In the 

present study, the researchers tried to translate the poem on the basis of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Park et al., 

2021). The present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433rd-448th). The title of this 

study is ‘My husband! Please regard me, your wife, in the right direction(對)! At that time, I will be shown as the superior(

楹) and the beautiful(帳)! My husband! You can see my natural and favorable(甲) figure! (Tcheonzamun 433rd-448th)’. 

The next is the result of this study.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433-436 圖(Do) 寫(Sa) 禽(Keum) 獸(Soo). My husband! Are you going to take(圖) the picture(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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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bird(禽) and of the animal(獸)? 437-440 畵(Hwa) 彩(Tchae) 仙(Seon) 靈(Lyeong). My husband! I(your wife) 

hope that you will draw(畵) the picture(彩) of the Splendid(靈) and Great Angel(仙)! 441-444 丙(Byeong) 舍(Sa) 傍

(Bang) 啓(Gye). My husband! Even though the picture were the splendid masterpiece. When you see it on the view point 

of the side direction(傍) or on the uninteresting attitude, what will be the result? My husband! The masterpiece will be 

considered as the common thing(丙). It is the common thing which anybody(啓) can make without any great effort(舍). 

445-448 甲(Gab) 帳(Zang) 對(Dae) 楹(Yeong). My husband! Please regard me, your wife, in the right direction(對)! At 

that time, I will be shown as the superior(楹) and the beautiful(帳)! My husband! You can see my natural and favorable(

甲) figure!. 

Keywords: My husband! Please regard me, your wife, in the right direction(對)! At that time, I will be shown as the 

superior(楹) and the beautiful(帳)! My husband! You can see my natural and favorable(甲) figure! (Tcheonzamun 433rd-

448th).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has been utilized as a 

textbook for the Chinese children for learning Chinese characters. In Korea, the book is called as Tcheonzamun(千字文) 

in Korea (Han, 1583). The meaning of Tcheonzamun is the thousand(千) character(字) essay(文). Dallet (1874) described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Korea, for example, the origin of the people, language. In general, this 

great book was translated in the view-point of Chinese people (Han, 1583). However, recently, several researchers tried to 

translate Tcheonzamun poem on Korean version (Park et al., 2021; Kim, 2023). 

 

MATERIALS AND METHOD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cheonzamun translation. The first method is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Kim, 2023). The 

second one is on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The third method is through the 

deletion of the part(s)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translation will be done with the remained part(s) (Kim, 2023). In the 

present study, the researchers tried to translate the poem on the basis of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Park et al., 

2021). The range of this study is 16 letters of (Tcheonzamun 433rd-448th). 

 

RESULTS AND DISCUSSIO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in Korea (Han, 1583). The present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433rd-448th). The title of this study is ‘My husband! Please regard me, 

your wife, in the right direction(對)! At that time, I will be shown as the superior(楹) and the beautiful(帳)! My husband! 

You can see my natural and favorable(甲) figure! (Tcheonzamun 433rd-448th)’. The next is the result of this study.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433-436 圖(Do) 寫(Sa) 禽(Keum) 獸(Soo). 

My husband! Are you going to take(圖) the picture(寫) of the bird(禽) and of the animal(獸)? 

 

437-440 畵(Hwa) 彩(Tchae) 仙(Seon) 靈(Lyeong). 

My husband! I(your wife) hope that you will draw(畵) the picture(彩) of the Splendid(靈) and Great 

Angel(仙)! 

 

441-444 丙(Byeong) 舍(Sa) 傍(Bang) 啓(Gye). 

My husband! Even though the picture were the splendid masterpiece. When you see it on the view point 

of the side direction(傍) or on the uninteresting attitude, what will be the result? My husband! The masterpiece 

will be considered as the common thing(丙). It is the common thing which anybody(啓) can make without any 

great effort(舍). 

 

445-448 甲(Gab) 帳(Zang) 對(Dae) 楹(Yeong). 

My husband! Please regard me, your wife, in the right direction(對)! At that time, I will be shown as 

the superior(楹) and the beautiful(帳)! My husband! You can see my natural and favorable(甲)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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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5 November 2013.  

 

68. “정말 고맙습니다!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천자문 마흔하나 (화채선령)畵彩仙靈).....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12 년 10 월 24 일. 천자문은 참 멋있는 글입니다. 오늘 글의 제목은 “정말 

고맙습니다!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입니다. 이 글은 1000자문에서 433-448 번째 글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라는 감탄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도사금수) 圖(/) 

寫(V) 禽(/) 獸(`). 짐승과(獸) 새의 모습을(禽) 그리려고(寫) 한다고요(圖)? (화채선령) 畵(/) 彩(V) 仙(-) 

靈(/). 이왕이면 뛰어나고(靈) 훌륭한 천사의(仙) 멋진 모습을(彩) 그리면(畵) 더 좋겠습니다. (병사방계) 

丙(V) 舍(`) 傍(/) 啓(V). 그런데 천사의 모습을 그려놓은 아무리 훌륭한 그림이라도 눈을 옆으로 하고 

성의 없이 바라보면요(傍). 그냥 보통보다 약간 나은 정도의 그저 그런 것이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남모르게 나가게 될 때(啓), 잠시 머무르게 되는 임시 숙소 같은(舍) 나쁘지는 않지만 

그리 뛰어난 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지요. 다른 말로 하자면 등급으로 10곳 중에서 3번째 정도의 성적이 

됩니다(丙).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6중대 대원들은 어느 해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음해 봄까지 

부대를 떠나 산에서 야영(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제 아내 현희 레지나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저는 산을 

싫어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왜 산을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그랬지만, 

4 계절을 계속 산에서 살았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산에 가는 것이 제게는 어려운 것이 되었지요. 그곳 

생활 중에 그래도 주일은 우리들의 텐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개신교 기도원에 갔습니다. 

부대에서 개신교(기독교) 교회 갈 때에 늘 그랬듯이, 그곳 산에서 주일날 기도원에 갈 때는 

개신교(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따로 모였지만 가는 곳은 같았습니다.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그곳에서 아마 찬송가를 부르고 강론을 들었겠지요. 그 근처에 성당이 없었어요. 저는 군대 생활 중에 

군종 신부님을 뵌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대할 때쯤 몇 번, 주일에 민간인 성당(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금촌 성당)에 나갈 수 있게 되어서 그곳에서 신부님을 뵈었지만요. 드디어 다음 해 봄 5월이 되자, 긴 

기간 동안의 우리들의 임무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짐을 챙기고 

텐트를 접고 베낭을 매었습니다. 출발 지시만 떨어지면 걸어서 부대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잠시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저는 행군 준비를 한 채로(베낭은 놓아두었지만, 군화 신고 철모 쓰고 총을 

들고) 옆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야영(텐트) 생활보다 훨씬 편안한 부대생활이지만, 돌아가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생활이 한편으로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기도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부대로 돌아갑니다. 우리 부대로 돌아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돌아가서도 제가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라는 내용이었겠지요. 그때 

뒤에서 어떤 여자 분이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저 군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고요. 저는 그대로 일어섰습니다만, 제 마음 속에는 그분의 

기도가 위로에 가득 찬 그분의 기도가 지금도 마음 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갑장대영) 甲(V) 帳(`) 對

(`) 楹(/). 셋째줄에서 눈을 옆으로 뜨고 그 그림을 바라보는 것과 달리, 천사 그림을 앞에서 똑바로 

쳐다보면요(對). 마치 큰 집에 세워져 있는 똑바른 기둥 같은(楹), 밖으로 군인들이 행군해서 나갈 때 

야외에 만들어져 군인들이 머무는 숙소 같은(帳), 그 모습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멋있는지요! 점수를 

매긴다면 단연 1등이지요(甲)! [얼마 전인 2012년 10월 20일은 우리 대전 내동 성당의 ‘본당의 날’ 

행사 둘째 날로, 남자 합창단 공연에서 ‘아베 마리아(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와 ‘누군가 

기도하네!’ 노래를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기도하네!’ 노래를 들으면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시고 계시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지금의 기간에 우선 제 아내 

현희 레지나가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일수 요셉 아부지(아버지)가요, 제가 암 

수술 받기 며칠 전에 “신부님, 저 종부 성사 주셔요!” 라고 말씀드린 우리 백 요한 신부님, 병자 성사를 

주신 김 종기 세례자 요한 신부님과, 정 인순 이레나 수녀님을 비롯한 수녀님들, 김 정수 바르나바 

신부님, 홍 성민 미카엘 신부님, 노 상민 토마스 신부님과 우리 대전 내동 성당 신자분들, 제가 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웃분들, 치료를 위해 도와주신 최 익선 그레고리오 신부님과 형제 

자매님들, 제 직장인 중부대학교 직장 동료들과 우리 애완동물자원학과 졸업생과 재학생들, 저의 

건국대학교 축산과 16기 동기생들, 신 수영 대건안드레아 신부님과 재속 프란치스코회 대전 루도비코 

형제회원들, 우리 영학 아부지(장인 어른)와 희례 사라 엄니(장모님)를 비롯한 처갓집 식구들, 우리 

보화 엄니, 우리집 다섯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네, 그 기도가 저에게는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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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드립니다. 우리 현희랑 

저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멘! 박 레지나 현희와 김 아오스딩 상덕 부부 드립니다, 2013년 11월 5일 

연중 제 31주간 화요일 저녁. 

 

The them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445-448 甲(Gab) 帳(Zang) 對(Dae) 楹(Yeong). My husband! 

Please regard me, your wife, in the right direction(對)! At that time, I will be shown as the superior(楹) and the 

beautiful(帳)! My husband! You can see my natural and favorable(甲) figure!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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